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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‘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’은 

제주지역의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.  

 

보고서는 지역별로, 시설별로 유산을 분류해 총 81곳을 소개했다.  

 

시설별로는 주거 18곳, 상업(공장) 10곳, 해양 10곳, 숙박 7곳, 종교 5곳, 교육 4곳 등이다.  

 

문 연구원은 “공장을 보면 그 마을의 특성을 알 수 있다”며 “전분공장은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

문에 수량이 풍부한 내천을 끼고 있고, 고등어·정어리 통조림 공장은 당연히 항구도시에 자리 잡



 

았다”고 말했다.  

 

그는 “근대의 건물과 골목 등 공간을 활용하면 관광·문화자원이 될 수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일제

의 적산가옥을 매입하는 등 관심을 두고 있고, 특히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거리는 문화와 예술이 

어우러져 관광명소가 됐다”고 설명했다.  

 

덧붙여 그는 “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근대 건축물은 공연장과 미술관, 전시관 등으로 탈바꿈했고, 

군산항에서 개항장에 이르는 거리는 근대문화벨트로 구축해 도심을 살리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

있다”고 말했다.  

 

문 연구원은 “대구는 19세기 선교사의 주택과 민족시인의 고택,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식을 올린 

계산성당 등 근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조하고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 놓았다”

고 언급했다.  

 

그는 이어 “인천은 개항 100년을 맞아 근대역사문화타운인 ‘개항누리길’을 조성했고, 청주는 문 

닫은 연초제조창을 문화산업의 요람으로 키워 공장 건물에서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열었다”고 밝혔

다.  

 

문 연구원은 “광주 양림동, 대전 소제동, 울산 방어진 등 지자체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

젝트로 근대 유산을 부각시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자 문화·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있다”

고 강조했다.  

 

그는 “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구도심을 살리기 보다는 개발을 통해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어 

버리면서 문화유적과 문화창조 공간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 마을 발전계획에 역사 

및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근대 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

명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 

 

그는 끝으로 “제주도는 선사 및 조선시대의 것은 문화유적지이면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반

면, 유독 근대 시설물은 남아 있는 것도 허물어 버리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자원조사와 활용방안

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을 맺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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